[image: image1.jpg]ASSZ_HAANLE
2015-04-27
16:00 B WK A (NADE/H=ZA)
17:00 3% =4
18:00~19:00 X & & S(=7)
19:00~ OB AS 32

2015-04-28 06:00 J| &}

07:30 = A& ol

R XA



2015년 4월 22일

청주성안소식지

소통공감 워크샵?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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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서 갑자기 선임이상 27명의 직원들에게 1박2일의 소통공감 워크샵에 참석하라는 공지를 하였다.  직원 각자는 차량을 나눠타고 저녁6시 인근의 휴양림에 모이란다.  행사 내용을 보면 족구와 만찬이 대부분이며 내역에는 인당 2병의 소주와 맥주 13박스가 준비되었다. 한마디로 120여만원을 들여 술판을 벌리겠다는 것이다.  점포가 생긴 이후로 이러한 형태의 야유회는 단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27명의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로 야유회를 간다는데 점포는 직원들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거나 버스를 임대하지도 않았다. 출근하여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고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또다시 삼삼오오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한시간여 거리의 장소로 집결해야 한다. 자칫 작은 사고라도 나게되면 그때는 회사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 모두는 퇴근과 동시에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 봉양하는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직원이니까 이러한 사소한? 역할들은 하루쯤 포기들 하시고 모든 위험부담까지 온전히 감내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야유회가 아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한다. 

소통공감 워크샵 당일 근무자는 물론 휴무자는 쉬는 것을 포기하고 참석해야 하며 1박2일 다음날 근무는 매장이 개판되어도 오후조 출근자가 알아서 해야한다.  물론 업무의 연장으로 떠나는 야유회임에도 점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생각도 없는 모양이다. 휴식을 취해도 모자랄 판에 개인적인 휴식시간조차 야유회에 강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욕넘치는 신임 점장은 부임하여 하루빨리 직원들과 친숙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였다면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임 이상의 27명만이 직원이란 말인가? 점포를 움직이고 있는 그외 나머지 70여명의 담당 직원들은 신임점장에겐 직원도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편가르기 행사로는 점포의 화합을 조금도 이룰 수는 없다.
점장이란 직권에 의한 이러한 강압적인 야유회로는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없을 뿐더러 진정한 소통과 화합은 거리가 먼 이야기다.
원거리발령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은 없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미화,보안,시설 등 용역직원부터 챙기는 것이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퓨처스토아 = 부동산 임대?

3월 방학을 시작으로 여러 점포를 퓨처스토아란 이름 하에 리핏공사를 진행하고, 진행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이름처럼 미래의 어떤 전략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테넌트 영업에 새로운 
브랜드(유니끌로)를 입점시키고 매장내의 엘지, 삼성을 수수료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매장 내 생활 문화나 의류 매장이 축소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결국 퓨처스토아는 대형할인점을 축소 시키고 매장 내에 잘 나가는 브랜드를 입점시켜 안정적인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의 영업전환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임대업의 전형과 다를 바 아니다.

매장 축소에 따른 직원들의 인원축소, 인사이동은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포인원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며 그때 상황에 따라 운용한다 라고 말을 한다.
말 그대로 미래 점포 계획에 우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축산의 경우 카운트 팩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직원들의 축소와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가 옛날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대한 충원은 안 하고 있다.

결국 이 또한 직원에 대한 고려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결과물이다. 

적정 인력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사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편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회사는 알게 될 것이고 알려줄 것이다.
· 사람은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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